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5년 6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은 6.21(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044-203-5260), 김태현 사무관(5264)

올 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

    - 7~9월중 4인 가구 냉방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절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지원 대상 확대

    -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현장, 1년간 2.6% 전기요금부담 감소

    - 전력 공기업, 에너지 신산업 투자 계속

1. 개요 및 추진배경

□ (개요) 산업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 18. 자로 인가해

주택용은 올해 7~9월 간, 산업용은 8. 1.부터 1년 동안 요금 부담 경감방

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배경) 전기요금 인하는 누진제에 따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나 가계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침

체로 인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ㅇ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 산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한전의 영업성과를 전기 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

□ (효과) 여름철 동안 가정의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뿌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산업체가 토요일에 쓰는 전력에

대해서는 저렴한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이 1년간 한시적으

로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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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 (배경)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

구간(월 301～400kWh)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

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변동사항)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

< 여름철 특례 요금표 단가(저압) > <사용량별 요금부담 변화(저압)>

현 행 개 선

구 간

(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100 이하 410 60.7 410 60.7

101～200 910 125.9 910 125.9

201～300 1,600 187.9
1,600 187.9

301～400 3,850 280.6

401～500 7,300 417.7 7,300 417.7

501 이상 12,940 709.5 12,940 709.5
-

100,000 

200,000 

300,0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현행요금

특례요금

(kWh)

(원)

◇400kWh 사용시
: 11,520원 감소

◇500kWh 사용시
: 9,270원 감소

◇600kWh 사용시
: 9,270원 감소

□ (효과)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

며, 평균적인 4인 도시 가구(월 366kWh 사용)는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을 절감(14%↓)할 것으로 기대된다.

     * 누진제 요금계산 구조에 따라 301~600kWh 구간에 있는 소비자들이 전

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됨.
ㅇ 특히, 누진 단계 4구간에 3구간 요금이 적용될 경우, 매월 최대

11,520원까지 전기요금이 절감할 수 있다.

- 다만,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 다소비 가구

(월 601kWh 이상)에는 한시적 제도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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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복지할인 대상 확대 >

□ (배경) 누진제 부담이 컸던 중산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 (변동사항)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최대 8,000원)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효과 ) 7.1.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

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총 9.5만 호)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

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 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한다.

*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이 낮지만(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녀 등으

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하

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편(‘15.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되는 대상

자를 확대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

ㅇ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통합 에너지 바우처 >

□ (배경)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변동사항)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바우처가 예정대로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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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

를 사용할 수 있다.

□ (효과) 1,058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규모(3개월)는 평균 10만 6천 원이다.

*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 원 이하인 가구

4.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

□ (배경)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유인정책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컸던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

< 산업현장의 건의사항 >

▪ (뿌리기업 간담회, ‘15. 1. 16.) "뿌리업계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데, 현재 토요

일 부하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감안해서 토요일 요금을 낮출 필요"

▪ (에너지 다소비업체 간담회, ‘15. 3. 13.) "국가 전력부하관리 및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토요일도 일요일에 준하는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 요청"

□ (변동사항)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ㅇ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 1천

여 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하며,

*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 Ⅱ 및 산업용(을) 고압A

-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봄·여름·가을(3~10월)) 09~11시, 12~14시, 15~23시, (겨울) 09~10시, 12~2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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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 (12시간) >

구 분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 존
겨울철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중 경

기타 계절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경

개 선
겨울철 경부하 경 중* 경 경

기타 계절 경부하 경 중
*
경 중

*
경 경

*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2시간은 제외

□ (효과)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은 총 3,540억 원

으로 예상되며, 업체당 연평균 437만 원(2.6%↓)이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ㅇ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은 전기 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주조 등 뿌리

산업의 애로경감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이며, 평일 전력수요의 토

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또한,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5. 요금제도 개선

□ 전기요금 분납제 도입 , 보증금 부담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 주택용 요금 분납제

ㅇ (배경) 그간 여름·겨울철에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급증하더라도

분납 제도가 없어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았다.

ㅇ (변동사항)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ㅇ (효과) 분납제를 이용하면 여름·겨울 기간에 그 전달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월(月) 중 여름·겨울 각각 한

번씩 선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제도시행으로 주택용 고객 193만호가 분납 혜택을 받으면서 전

기요금 연체 현상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독거노인, 지하층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기타는 3개월내에서 분납 가능 (50%는 당월 납부, 잔여 50%는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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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분납제 >

서울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K씨는 평소 사용량이 약 300㎾h로 월 평균

39,04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다. K씨는 여름철에 무더위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8월분 전기 사용량이 약 450㎾h로 93,680원이 청구되어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었다.

K씨는 여름철 한시적인 요금 지원으로 9,270원을 절감한 이후, 이번에 신설된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추가로 활용해서 최종 청구요금의 50%인

42,200원만 8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9, 10, 11월분 요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나. 상가 및 오피스텔의 단전(斷電) 및 요금배분 민원 해소

ㅇ (배경)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고, 개별 입주자에 대한 요금 배분과 부과는 관리단 주

도로 이루어져 온 결과, 그간 요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ㅇ (변동사항) 그간 아파트와 일부 집합건물(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을 계약

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한다.

* 현재 500kW 이상 고압 공급방식은 한전이 개별세대가 아닌 관리사무소와 계약

ㅇ (효과) 저압공급 방식은 한전이 아파트나 집합건물 내 개별 세대와

일대일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량기를 한전이 직접 설치·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와 관리단 간의 단전, 전기요금 배분 등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인 관계로 그간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없었던 8만 6천여개

집합건물 중 6만여 개에 대해 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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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공급 대상 확대 >
20개의 상가가 입점해있는 부산의 10층 규모의 A빌딩은 고압으로 700㎾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건물전체를 하나의 고객으로 간주하는 한전은 개별 입주자가

아닌 A빌딩 건물전체에 대하여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A빌딩

내부의 입주자간 요금배분 및 청구는 건물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빌딩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P씨는 건물 관리자가 청구하는 전기요금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P씨가 매 달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관리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가 단전되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빌딩의 개별 입주자는 한전과 1:1로 계약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 한전이 입주자별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 결과 전기요금 배분에 따른 분쟁 및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요금미납으로 인한 단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

ㅇ (배경) 상가 등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 보증제*는

현금확보, 연대보증 등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다.

* 현재 건물 소유자와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연체 경력 등이 있는

경우 2년간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현금, 연대보증, 이행보증 등)

ㅇ (변동사항) 보증금을 분할해 낼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요금 연체

시 적용되는 보증기간 연장 조건도 완화했다.

- 현재 산업용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 시 분할 납부를 허용

하고 있으나, 현금 분할납부 대상을 일반용 등 모든 계약종별로 확대

한다.

- 보증적용 기간(2년) 중 1회라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던 것을, 3회 이상 연체 시에만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ㅇ (효과) 중소상공인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보증 애로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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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제 부담 경감 >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B씨는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석달치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약 100,000원 납부하였다.

B씨는 2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한전으로부터 보증기간동안 전기요금

연체가 1회 발생했던 사실을 근거로 추가로 2년 동안 보증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깜빡하고 전기요금을 단 한번 연체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2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된 B씨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로 한두 번 전기요금을 연체했던 B씨와 같은 고객들은

보증연장 대상에서 면제되게 된다.

6.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

□ (배경)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신(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변동사항)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 7개사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에 대해 올해 하반기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효과)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동반투자를 이끌어 내고, 해외진출 등 국제 리더십 확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414억 원),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962억 원), 스마

트그리드 스테이션(105억 원), 에너지신산업 기업 투자 등 중소기업 육성

펀드(1,600억 원), 친환경에너지 파크 등 지역협력펀드(210억 원) 등



- 9 -

※ 첨부

- 참고1 전기요금 제도개선 사항 요약

- 참고2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 참고3 한시적 주택용 누진제 개선 개요

- 참고4 주택용 제도개선 소비구간별 혜택

- 참고5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선 효과

- 참고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15.7월 시행)

- 참고7 시간대별 차등요금 개요

- 참고8 산업용 전기요금표

- 참고9 산업용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 044-203-5260), 김태현 사무관(☎ 52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전기요금 제도개선 사항 요약

항목 내용 및 기간 수혜자(추정) 기대효과(추정)

▪주택용 냉방전기요금 부담 완화
▪4단계에 3단계 요금 적용

▪‘15년 7~9월

▪647만 가구
* 월사용량 301~600kWh 범위

▪3개월간 1,300억원 지원

▪평균적 4인가구(월 366kWh)는 매월
평균 8,368원 절감

▪매월 최대 11,520원 절감

▪복지할인 대상 확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과 새롭게
추가되는기초수급자에복지할인적용

▪지속 적용

▪86.5만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9.5만호,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77만호

▪매년 460억원 지원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8,000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4,000원 한도

▪통합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15.12~2월

▪80만 가구
*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4인가족 기준
월 169만원)이하(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

▪1,058억원 지원

▪가구별 평균 10만 6천원

▪산업용 토요일 요금제 개선

▪토요일 중간부하시간대를 중심
(총 12시간)으로 경부하 요금 적용

▪‘15.8.1~16.7.31일

▪8만1천여 업체
*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업체

(산업용(갑)II, (을)고압A)

▪3,540억원 지원

▪업체당 연 평균 437만원

▪토요일로 1,079백만kWh 수요이전

▪주택용 요금 분납제

▪여름·겨울 요금이 2배 이상 증가시
요금의 50%를 최대 6개월 내 분납

▪매년 여름(7~9월)·겨울철(12~2월)

▪192.6만호
▪여름·겨울철 전기요금 납부부담
경감

▪단전 및 요금배분 민원 해소
▪저압공급 범위 확대(계약전력

500kW미만→1,000kW미만)

▪지속 적용

▪6만여개 집합건물
* 계약전력 500~999kW범위

▪한전과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의
1:1계약을 통해 단전, 전기요금
배분 등의 민원 예방

▪전기요금 보증제도개선

▪①보증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
②보증기간 연장조건 완화

▪지속 적용

▪(분할납부) 229,917건
(보증연장) 4,781건

▪중소상공인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보증 애로를 경감



참고2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전기요금 국민부담 경감 대책

2015. 6

산업통상자원부

전 력 진 흥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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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총 5,300억원

ㅇ 하계 주택용 누진제 특례: 1,300억원

ㅇ 복지할인 확대: 460억원

ㅇ 산업계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대 확대: 3,540억원

 에너지 복지 확대: 총 1,058억원

ㅇ 동절기 전기·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바우처 제공

 전기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ㅇ 주택용 전기요금 분납제 도입 (여름철 및 겨울철)

ㅇ 계량기를 한전이 관리해주는 저압공급 확대

ㅇ 현금납부 확대 등 전기요금 보증제 부담 완화

 공기업의 에너지 新산업 투자 확대

ㅇ 전기저장장치, 연료전지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

ㅇ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ㅇ 에너지신산업 중소기업 지원 및 소외계층 에너지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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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 유가하락에 따른 발전연료비 절감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토요일 경부하 요금 확대를 통해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분산

◇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을 포함한 산업

현장의 애로를 경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유가하락으로 한전의 발전연료비가

감소하고 그 결과 한전의 재무성과가 호전

ㅇ 금년 한전의 전반적인 성과는 하반기 유가의 향배가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상반기에 국민과 그 성과를 우선적으로 공유

□ 본격적인 여름철 시작에 따라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냉방요금 부담 증가 예상

ㅇ 냉방수요 증가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계층
*
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급증 현상을 완화

* 사용량 요금이 본격적으로 비싸지는 4단계부터 원가 이상의 요금 부담

□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ㅇ 특히, 그간 전기요금 상승이 컸던 산업용(주물․용접 등 뿌리산업

포함)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검토

* 인상률(‘11~’13년간 누계, %): (산업) 33, (주택) 9.7, (농사) 9.3, (평균) 26.0 등

ㅇ 산업체에 대한 저렴한 휴일 전기요금 적용으로 평일 전력수요의

분산을 통한 전력수요관리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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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 방안

1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가. 하계 냉방요금 부담 축소

□ (방안)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용량 301kWh* 이상

주택에 대해 금년 여름철 총 1,300억원(647만 가구 대상)의 부담완화 추진

* 301kWh 미만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하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로 인해 301kWh 이상부터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

ㅇ 4단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되, 월 사용량 601kWh 이상 사용자는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혜 대상에서 배제

* 요금비교(기본요금/사용량요금, 원, 저압기준): (4단계) 3,850/280.6, (3단계) 1,600/187.9

* 누진구조로 인해 4단계만 3단계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4단계 이상 소비자 전체가 수혜

□ (기대효과)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 (월 366kWh)는 3개월간 월 평균

8,368원(14%↓)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나. 산업계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 확대

□ (방안) 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중·소규모 산업체(대규모

사업장은 제외)에 대해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 부담 3,540억원 완화

*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낮은 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

ㅇ 이른 오전·정오·저녁과 같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 부담이 적은

중간부하 시간대를 중심으로 총 12시간에 경부하 요금(약 1/2 수준) 적용

□ (기대효과) 내수부진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경감

ㅇ 총 8만1천여개 사업체에 대해 업체당 1년간 약 437만원 절감

ㅇ 철도 공기업, 미곡종합처리장 등도 절감 효과의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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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

 가. 복지할인 대상 확대

□ 신규 복지지원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와 추가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복지할인을 적용, 총 86.5만 가구에 매년 460억원 지원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15.7~)으로 수급자 77만가구 증가 예상(133만명 → 210만명)

ㅇ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95,035가구)에 대해서는 월 2,000원 한도로 할인

ㅇ 추가되는 77만가구의 기초수급자 중 중위소득 40%(월 169만원) 이하는

기존 월 8천원, 중위소득 50%(월 211만원) 이하는 월 4천원 한도 할인 적용

 나. 동계 에너지 바우처 지급 
 (旣 발표 사항)

□ (방안) 동절기에 가중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동절기(12~2월)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금년 12월)

*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대비 2배로 급증(4인가구 기준 7~8만원 추가비용)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프로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 전자바우처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기준 월 169만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5세 이하, (장애인) 1급～6급 등록 장애인

ㅇ (지원규모) 금년 총 1,058억원 규모 지원(가구당 평균 10만 6천원* 내외)

*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비용과 非동절기 비용의 차액을 지원금액으로 산정

□ (기대효과) 건강유지 등을 위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필요성이 더욱

시급
*
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 노인은 에너지를 과도하게절약, 영유아․장애가구는 일반가구보다더 많은 에너지 소비



- 4 -

3  전기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가. 요금 분납제 신설

□ 여름·겨울철 냉·난방 수요로 전기요금이 급증할 경우 서민층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분납제를 최초로 도입

ㅇ 주택용 하계(7~9월)·동계(12~2월) 전기요금이 직전 월(6월, 11월) 대비

2배 이상 증가(192.6만호 추정)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

* 분할납부 방법: (복지할인 대상자 ․ 독거노인 등) 6개월 분납, (기타) 3개월

 나. 저압공급 대상 확대

□ 사용자와 한전 간 1:1 계약이 가능하고, 한전이 계량기를 직접 관리

하는 저압공급 범위를 확대

ㅇ 저압(220/380V)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계약전력

500kW 미만에서 1,000kW 미만으로 확대

* 현재 500kW 이상 고압은 개별세대가 아닌 건물전체(관리사무소)와 계약

ㅇ 상가 ․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와 관리단의 요금 배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물 전체의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개별 입주자의 단전

피해도 예방

*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인 관계로 그간 저압으로 공급받을 수 없었던 8만 6천여개
집합건물 중 6만여개에 대해 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보증제 부담 경감

□ 보증금
*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전기요금 보증 연장 기준 완화 등

전기소비자의 부담을 경감

* 현재 건물 소유자와 전기사용자가 다른 경우 또는 연체 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3개월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현금, 보증보험 등)

ㅇ 현재 현금으로 보증금 납부 시 산업용에 대해서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분할납부 대상을 모든 계약종별로 확대

ㅇ 보증적용 기간(2년) 중 연체 1회 발생 시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던

것을, 연체 3회 이상으로 변경해 보증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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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신산업 투자 

◇ 에너지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력공기업(7개사)의 투자 지속

□ (에너지 新산업)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시장진출 위험

축소를 위해 에너지 新산업 투자를 선도

ㅇ 주파수 조정용 ESS 시스템 구축(962억원), 91개 한전 사옥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 구축(105억원) 등 新산업 시장 창출을 견인

ㅇ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414억원)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자원(V2G)도 확보

ㅇ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708억원) 구축도 추진

□ (신재생) 육지 및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분야 투자도 실시

ㅇ 서남해 해상풍력(378억원), 제주상명풍력(133억원, 중부발전), 분당

연료전지(300억원, 남동발전) 등

□ (동반성장) 에너지신산업 중소기업과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ㅇ 에너지 新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1,600억원)와 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1,375억원) 지원도 확대

* 1천6백억원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자를 매년

총 4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하고, 펀드를 구성해서 에너지新산업 기업 등에 투자



참고3  한시적 주택용 누진제 개선 개요

□ 배경

ㅇ 하계 더위 발생
*
시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구간 상승

**
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 우려

* 기상전망(기상청, ‘15.5): (6월) 평년보다높음, (7월) 평년이상, (8월) 평년수준또는낮음

** 4단계 이상 비중(‘14, %): (5월) 23.3, (6) 24.9, (7) 26.9, (8) 37.8, (9) 29.0

□ 주요내용

ㅇ 단계별 원가회수율과 도시가구 평균사용량(월 327kWh), 누진부담

정도를 감안,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 (3~4단계 통합)

* 4단계 기본요금 2,250원, 사용량요금 33% 절감 (5단계 이상도 절감효과 누적)

< 여름철 특례 요금표 단가(저압) > <사용량별 요금부담 변화(저압)>

현 행 할 인

구 간

(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기본요금
(원)

사용요금
(원/kWh)

100 이하 410 60.7 410 60.7

101～200 910 125.9 910 125.9

201～300 1,600 187.9
1,600 187.9

301～400 3,850 280.6

401～500 7,300 417.7 7,300 417.7

501 이상 12,940 709.5 12,940 709.5
-

100,000 

200,000 

300,0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현행요금

특례요금

(kWh)

(원)

◇400kWh 사용시
: 11,520원 감소

◇500kWh 사용시
: 9,270원 감소

◇600kWh 사용시
: 9,270원 감소

- 누진부담이 미미하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구간인 1~3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본격화되고 원가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을 부담

하는 4단계 이상 소비자를 지원

- 도시가구 평균사용량(월 327kWh)이 4단계에 위치한다는 점도 고려

ㅇ (적용기간) ‘15년 7~9월 사용분에 대해 할인 (3개월간)

ㅇ (적용제외) 특례 도입취지와 에너지 과소비 방지 필요성을 감안,

非주거용과 다소비 구간(월 사용량 601kWh 이상) 소비자는 적용 배제

< 누진제 특례 배제 소비자 현황 >

【비주거용】 【과소비구간(7∼9월 평균)】

▪(개념) 계약전력 3KW 이하인 경우

일반용 등 소비자도 주택용으로 계약

(일반용은 4KW 이상 적용)

▪(대상) 통신, 기계장비, 소형점포,

종교시설, 경비실, 창고, 주차장 등

▪(현황) 전체 주택용 2,258만 가구 중

106만 가구(4.7%)

* 4단계 이상은 5.6만 가구

사용량구간(kWh) 가구수 비중(%)

601∼650 33,960 0.2

651∼700 18,943 0.1

701∼800 18,728 0.1

801∼900 8,251 0.0

901∼100 4,341 0.0

1000 초과 7,784 0.0

계 92,008 0.4%

□ 기대효과

ㅇ 누진제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 7~9월간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

되며,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는 매월 평균 8,368원

전기요금 절감(14%↓) 예상

* 사용량별 月 절감금액: (350kWh) 6,885원, (400kWh) 11,520원, (401~600kWh) 9,270원



참고4  주택용 제도개선 소비구간별 혜택

□ 4구간(월 301~400kWh)에서는 3구간 요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월 기본

요금 2,250원 절감과 더불어 사용량이 1kWh 증가할 때마다 92.7원

(4구간과 3구간 사용량요금 단가 차이)씩 절감 (저압 기준)

* 사용량 수준별 월 절감액 예시

· (301kWh) 기본요금 2,250원+사용량요금 92.7원(1kWh×92.7원)

· (350kWh) 기본요금 2,250원+사용량요금 4,635원(50kWh×92.7원)

· (400kWh) 기본요금 2,250원+사용량요금 9,270원(100kWh×92.7원)

· (401kWh) 사용량요금 9,270원(100kWh×92.7원)

ㅇ 400kWh 사용자는 기본요금 할인과 더불어 사용량요금 할인을

최대로(301~400kWh 사용분, 100kWh) 받아서 월 11,520원을 절감

ㅇ 401~600kWh(5~6구간) 사용자는 기본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301~400kWh 구간의 사용분에 대한 사용량요금 할인만 받게

되므로 월 9,270원 절감

< 일반 주택 사용량별 할인요금(저압, 부가세·기금 제외) 예시 >
(단위 : kWh, 원)

사 용 량
현행요금

(A)
특례요금

(B)
월 할인금액
(C = A - B)

300 이하 0 ~ 39,050 0 ~ 39,050 없음
301 ~ 400 41,580 ~ 69,360 39,238 ~ 57,840 2,342 ~ 11,520
401 ~ 600 73,227 ~ 191,170 63,957 ~ 181,900 9,270
601 이상 191,879 ~ 191,879 ~ 없음

< 주택용 제도개선 적용 사례 >
경기도 일산의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부부와 자녀 2명이 함께사는

전형적인 4인 도시가구로 매 월 366kWh씩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언론에서 올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5월과 이번 7월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지난 5월에 366kWh를 사용했을 때에는 4구간에 해당하는 3,85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사용량요금은 55,969원을 냈는데, 이번 7월에는 똑같이 366kWh를 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받음으로써 3구간에 해당하는

1,60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사용량요금도 49,851원만 내게 되어 5월에 비해

8,368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 5월 사용량요금: (100kWh×60.7원) + (100kWh×125.9원) + (100kWh×187.9원) + (66kWh×280.6원)

* 7월 사용량요금: (100kWh×60.7원) + (100kWh×125.9원) + (100kWh×187.9원) + (66kWh×187.9원)

참고5  전기요금 납부제도 개선 효과

< 주택용 분납제 >
서울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K씨는 평소 사용량이 약 300㎾h로 월 평균

39,04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다. K씨는 여름철에 무더위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8월분 전기 사용량이 약 450㎾h로 93,680원이 청구되어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이 있었다.

K씨는 여름철 한시적인 요금 지원으로 9,270원을 절감한 이후, 이번에 신설된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추가로 활용해서 최종 청구요금의 50%인

42,200원만 8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9, 10, 11월분 요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저압공급 대상 확대 >
20개의 상가가 입점해있는 부산의 10층 규모의 A빌딩은 고압으로 700㎾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건물전체를 하나의 고객으로 간주하는 한전은 개별 입주자가

아닌 A빌딩 건물전체에 대하여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A빌딩

내부의 입주자간 요금배분 및 청구는 건물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A빌딩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P씨는 건물 관리자가 청구하는 전기요금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P씨가 매 달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더라도 관리자가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가 단전되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빌딩 각각의 입주자는 한전과 1:1로 계약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 한전이 입주자별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고 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 결과 전기요금 배분에 따른 분쟁 및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요금미납으로 인한 단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증제 부담 경감 >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중인 B씨는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석달치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증보험료를

약 100,000원 납부하였다.

B씨는 2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한전으로부터 보증기간동안 전기요금

연체가 1회 발생했던 사실을 근거로 추가로 2년 동안 보증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깜빡하고 전기요금을 단 한번 연체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2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되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B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로 한두 번 전기요금을 연체했던 B씨와 같은 고객들은

보증연장 대상에서 면제되게 된다.



참고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15.7월 시행)

□ (기존) 최저생계비 100%(‘’15년 4인가구 기준 167만원)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항목을 일괄 지급

ㅇ (개선)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다층화하여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

□ 급여별 세부내용

【기 존】 【개 정】선정기준 다층화, 맞춤형 지원(복수지원 가능)

선정기준 급여항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비 고 복지할인

최저생계비
100%이하
(167만원)

(133만명)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118만원)**

중위소득 30% 147만명
(기존대비

14만명
증가)

월 8천원
한도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69만원)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182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63만명
월 4천원
한도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11만원)

수업료, 교과서대 등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156만원 (2인) 266만원 (3인) 344만원 (4인) 422만원

계 절 별 여름철

(6~8월)

봄 가을철

(3~5월, 9~10월)

겨울철

(11~2월)시간대별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참고7  시간대별 차등요금 개요

ㅇ (개요) 전력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별․시간대별 원가차이를

반영하여, 전력소비가 증가하는 계절(여름철, 겨울철)과 시간대(최대

부하)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

ㅇ (취지) 전기요금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 강화로 신규투자비

절감 및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

ㅇ (현황) 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을) 전력에 대하여 계절별 차등,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력 중 일정 계약전력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 (일반용·산업용) 300kW 이상, (교육용) 1,000kW 이상

※ 계절·시간대 구분기준



참고8  산업용 전기요금표

□ 산업용전력(갑)Ⅰ
                      * 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 (원/kWh)

여름철 봄 가을
철

겨울철

저 압 전 력 5,550 81.0 59.2 79.3

고압 A

선 택

Ⅰ
6,490 89.6 65.9 89.5

선 택

Ⅱ
7,470 84.8 61.3 83.0

고압 B

선 택

Ⅰ
6,000 88.4 64.8 88.0

선 택

Ⅱ
6,900 83.7 60.2 81.9

□ 산업용전력(갑)Ⅱ
                  * 계약전력 300kW미만 시간대 계량기 설치고객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 가을

철 겨울철

고

압

A

선
택
Ⅰ

6,490

경 부 하 60.5 60.5 67.9

중간부하 86.3 65.3 84.8

최대부하 119.8 84.5 114.2

선
택
Ⅱ

7,470

경 부 하 55.6 55.6 63.0

중간부하 81.4 60.4 79.9

최대부하 114.9 79.6 109.3

고

압

B

선
택
Ⅰ

6,000

경 부 하 57.3 57.3 64.5

중간부하 84.9 63.9 82.5

최대부하 118.7 82.7 111.2

선
택
Ⅱ

6,900

경 부 하 52.8 52.8 60.0

중간부하 80.4 59.4 78.0

최대부하 114.2 78.2 106.7

* (갑)·(을)은 계약전력 300kW 기준

* 저압·고압A∼C는 공급전압 기준

* 선택I∼III은 부하율별 선택요금

□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 계약전력 3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고

압

A

선
택
Ⅰ

7,220

경 부 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선
택
Ⅱ

8,320

경 부 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선
택
Ⅲ

9,810

경 부 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고

압

B

선
택
Ⅰ

6,630

경 부 하 60.0 60.0 67.0

중간부하 112.3 82.3 112.3

최대부하 193.5 112.6 168.5

선
택
Ⅱ

7,380

경 부 하 56.2 56.2 63.2

중간부하 108.5 78.5 108.5

최대부하 189.7 108.8 164.7

선
택
Ⅲ

8,190

경 부 하 54.5 54.5 61.6

중간부하 106.8 76.9 106.8

최대부하 188.1 107.2 163.0

고

압

C

선
택
Ⅰ

6,590

경 부 하 59.5 59.5 66.4

중간부하 112.4 82.4 112.0

최대부하 193.3 112.8 168.6

선
택
Ⅱ

7,520

경 부 하 54.8 54.8 61.7

중간부하 107.7 77.7 107.3

최대부하 188.6 108.1 163.9

선
택
Ⅲ

8,090

경 부 하 53.7 53.7 60.6

중간부하 106.6 76.6 106.2

최대부하 187.5 107.0 162.8

참고9  산업용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방안

□ (배경) 내수부진 등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완화 필요

ㅇ 특히, 그간 전기요금 상승이 컸던 산업용(주물․용접 등 뿌리산업

포함)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 검토

* 인상률(‘11~’13년간 누계, %): (산업) 33, (주택) 9.7, (농사) 9.3, (평균) 26.0 등

ㅇ 산업체에 대한 휴일 전기요금 할인 등으로 평일 전력수요의 분산을

통한 전력수요관리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

□ (방안) 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는 중·소규모 산업체(대규모

사업장은 제외)에 대해 토요일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을 확대, 요금 절감

ㅇ 이른 오전·정오·저녁과 같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 부담이 적은

중간부하 시간대를 중심으로 총 12시간에 경부하 요금(약 1/2 수준) 적용

<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 (12시간) >

구 분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기 존
겨울철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중 경

기타 계절 경부하 중 중 중 중 중 경

개 선
겨울철 경부하 경 중* 경 경

기타 계절 경부하 경 중* 경 중* 경 경

*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2시간은 할인 제외

ㅇ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용(을) 고압

B·C는 적용 제외

- 뿌리기업 등 중소제조업이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 비중이 극히

작은 산업용(갑)II와 산업용(을) 고압A에만 적용


